
Covid-19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힘든 시기이지만, 교회적

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으

니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시기는 전대미문 혹

은 미증유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주

정부, 연방정부 할 것 없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모두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차

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 사태

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하

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처방안을 정확히 몰라 당황스러운 마음

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

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고난주간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절을 우리는 모이지도 못한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합니다. 

장비와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준비해서 공지하

겠습니다. 연락을 위해 목자목녀들과 목원들이 유기적인 관계

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배당 건축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듣기로 주지사

의 명령에 따라 4월 28일까지 공사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알다

시피 주일예배도 모일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회는 담

당 교역자를 제외하고 2분만 더 참석해서 일주일간 9명이 예배

당에 와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영상

으로 합니다. 영적 나태함을 배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한울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